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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가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 경 숙 김 민 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가 심리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어권 국가의 대학과 대학원에 재

학 중인 대한민국 남녀 유학생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학

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과는 부적상관을 가지고 우울, 

불안과는 정적상관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심리

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 우울에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으나, 불안에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업스

트레스와 문화진입 스트레스는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우울,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의의,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인 해외유학생, 학업스트레스, 문화진입스트레스, 심리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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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세계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문

화, 교육, 체육, 경제 영역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국가 간 인적 자원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와 함께 해외유학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1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 및 대학

원 과정의 해외유학생 수가 2008년 216,867명, 

2009년 240,954명, 2010년 251,88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외 한국인 유학생의

증가 추세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따라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슬비나, 2011). 2010

년 유학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75,065명

(29.8%), 호주 17,829명(7.1%), 영국 17,285명

(6.9%), 캐나다 14,104명(5.6%), 뉴질랜드 10,992

명(4.4%)(교육과학기술부, 2011)으로 영어권 국

가들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한국 학생들은 가장 빠

르게 증가하는 집단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영

숙, 박광배, 최상진, Marsella, 김주한, 2002).

학업을 위해 외국으로 이주한 유학생들은

자신이 성장한 사회문화적 환경과는 다른 새

로운 사회문화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생소한

관습, 익숙하던 입맛과 다른 음식,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신과 다른 사회적 가치, 가족과 친

구에 대한 그리움, 현지 생활에 대한 불안함

등을 경험한다(고설동, 2012; 이승종, 1995). 또

한 유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

는 과중한 학업과제, 필기, 수업의 이해, 에세

이 작성, 시험, 발표 수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

스를 호소하는데(Koyama, 2005), 고차원적 영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학업 과제들이 언

어적 장벽을 가진 유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

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 장벽, 학업 수행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

움, 인종․민족적 차별 등을 경험하지만 현지

학생들과는 달리 고민을 털어놓을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독에 빠

지기 쉽고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좌절감을 경

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승종, 1995, 장혁심, 

2005; Chu, Yeh, Klein, Alexander, & Miller, 1971; 

Furnham & Bochner, 1986). 유학생들의 불안, 

우울, 외로움 등(Oei, & Notowidjojo, 1990; Hull, 

1978; Klineberg & Hull, 1979)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은 조사 대상의 약 15-25%의 유학생들

이 이러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이승종, 1995). 이러한 적응

상의 어려움은 심리적, 사회적 문제나 더 나

아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그 결과로

유학생들은 유학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이후에도 장기간의 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문한식, MorrisTony, 김정완, 2013).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대다수인 약

80%는 일시적 어려움을 경험한 후 적절히 잘

적응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어(Church, 1982), 

유학생들의 유학 생활 적응은 개인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유학생의 적응 수준에서 개인차가 나타났

는데(김소정, 송하나, 2011), 이는 유학생들이

처한 환경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환경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것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삼화, 2005).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유학생의 적응 차

이를 가져오는 것일까? 유학생들에 대한 지금

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은 유학생의 적응에 영

향을 주는 몇몇 요인들을 조사하였는데, 연구

자들은 가장 먼저 성별, 나이, 유학기간, 건강, 

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에 주목하

였다. 성별의 경우, 유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한 Visani, Albieri, Offidani, Ottolini, To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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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uin(2011)은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보다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높은 자존감은 안녕감을 예측하는 강

력한 변인으로(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아시아인 여성이 아시아인 남성보다 자존감이

높음으로 아시아인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Martinez & Dukes, 1997)도 있어

성별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

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우울에 있어서 성별의

영향을 보면, Radloff(1977)와 Rao(1979)의 연구

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대학생 보다 높은

우울 성향을 보인다고 하며, 유학중인 청소년

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도 여자 청소년 유

학생들이 남자 청소년 유학생들보다 우울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지만(계은주, 2000; 권

미경․이순형, 2010; 신민섭․조준현․홍강의, 

1996),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어(이수연, 2009a; 이지민, 2007) 일

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나이의 영향

력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유학생

우울점수의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

다(Oei et al., 1990). 일반적으로 나이는 유학

생활 적응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는데, 즉 어린 학생일수록 유학생활에 쉽게

적응한다(Pruitt, 1978). 한편 체류 기간과 심

리적 적응 간의 관계는 연구 대상에 따라 연

구결과가 달라진다(Wei, Heppner, Mallen, Ku, 

Liao, & Wu, 2007; Wilton & Constantine, 2003; 

Ye, 2005; Ying, 2005). 한 예로, Mehta(1998)는

아시아 이주민들이 미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적응을 잘 한다는 예측을 하였지만 이

와는 반대되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는데, 유학

생 적응의 U-Curve가설에서는 유학기간에 따

라 유학생의 우울이 U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한

다(Lysgaard, 1995). 이 가설에서는 유학 초기의

학생들보다 오래 거주한 유학생들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거주 1

년 미만의 초기 유학생들은 좌절을 덜 경험

하고, 미래 불행에 대해 걱정을 덜하며 문제

를 덜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행동들

이 오래 거주한 유학생들에게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거주

기간의 초기에 유학생들은 열정적이고 호기심

이 많으며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Oei et al., 1990). 한편, 

재정과 건강 문제도 유학생 적응의 중요한 변

수가 될 수 있는데, Klineberg 등(1979)의 연구

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유학생의 적응에 가

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문제로 부각되었고, 

Mori(2000)의 연구에서도 재정적 지원에 대한

압박이 유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악화의 경험은 불안의 원천이

되며(Furnham & Bochner, 1986), 유학생의 스트

레스가 건강악화와 질병의 징후로 나타난다는

(Wan, Chapman., & Biggs, 1992) 연구결과들은

유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적응의 중요한 영향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유학생은 학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 내에서 타 문화인으로서의 역할

도 하는 이중의 정체성을 지닌다(Furnham et 

al., 1986). 즉 유학생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자

신에게 익숙한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이(異)문화자로서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으로

서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이(異)문화자로서

경험하는 문화진입스트레스가 유학생들의 적

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일 수 있다. 학

생으로서 학업 목표 설정에 실패하거나, 경쟁, 

책임감 등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

면 자신감 감소, 성적 저하, 집중력 저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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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적응 어려움 등을 겪을 수 있다. 학업스트

레스는 정신적인 부담이 되어 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

쳐 우울과 불안, 초조감 등을 유발한다(김성경, 

2003; 야노 미찌코, 2002; Arthur, 1998).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업 어려움은 우울의 가장 강

력한 예측변인으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어 그 결

과 우울 수준이 높아지며(Oei et al., 1990), 우

울한 유학생은 실제로 경험한 것 보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Rao, 1979). 

또한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과 관련된 언

어적 어려움, 시험 등은 학생들에게 극도의

불안을 일으킨다(Lewthwaite, 1996; Sue, 1981).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하는 유학생

들의 경우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결국 학위과

정을 마치기 어렵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적, 육체적인 질환에까지 이를 수 있다(야

노 미찌코, 2002; Cole, Allen, & Green, 1980; 

Eldridge, 1960; Still, 1961; Ward, 1967).

이와 함께 유학생들은 새로운 문화와의 접

촉 과정에서 문화진입스트레스를 경험한다. 

Sandhu와 Asrabadi(1994), Berry(2005)에 의하면

문화진입스트레스는 차별감의 지각, 고독과

향수병, 미워함의 지각, 사회적 고립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선행 연구에서 아시

아계 미국인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지각된 차

별감은 우울, 절망, 좌절, 낮은 삶의 만족감과

낮은 자존감을 야기하고 개인의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Utsey, Chae, 

Brown & Kelly, 2002; 김현옥, 2011 재인용). 

문화진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유학생이 이

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심리적 문제를

가진 위험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고(장혁심, 

2005), 문화진입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신건강과 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진미경, 조유진, 2011). 선행연구들은 유학생

들의 문화진입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과 사회적 불안 증상이 크게 나타나며(Okazaki, 

2000; Evan & Katona, 1995), 문화적응의 어려

움은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과 같은 정신

건강 징후와 관련되고(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Sue & Sue, 2003; Uba, 1994), 문화

진입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와 소

수자 지위를 내면화시킴으로써 우울을 유발한

다(Gil, Vega, & Dimas, 1994)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유학생이 경험하는 차별감

은 불안, 우울 증상과 높은 정적관계를 나타

냈으며(Uman͂a-Taylor & Updegraff, 2007). 또한

문화진입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인 고독과 향

수병 즉 가족을 떠나 생활하는 유학생이 경험

하는 외로움과 좌절감, 멀어진 두려움은 불안

의 커다란 원천이 된다(Lewthwaite, 1996). 현지

인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지각하는 것도 우

울과 정적관계를 가진다. 미워함의 지각은 자

신이 원래 속했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불

인정과 적대감을 뜻하므로 유학생이 이를 내

면의 두려움이나 부정적 자기개념으로 지각

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 자기개념은 우울

을 유발할 수 있다(Adriana & Kimberly, 2007; 

Hammen, 1988). 뿐만 아니라 낯선 문화에 대

한 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경험

하는 유학생들은 친한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

려 하지 않고 그 결과 자신의 우울을 더 크게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킨다(Straits-Troster 

et al, 1994).

이처럼 유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또한 유학생

들은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이(異)문화에 적응

해야 하는 문화 진입자로서의 이중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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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

하고 유학생의 적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은 이러한 유학생의 이중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적응관련 실태 조사나 생활만족도, 

혹은 스트레스 요인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Chavajay & Skowroenk, 2008; Gebhard, 

2010; Hofmann, 2010; Kosic, 2004; Koyama, 

2005; Lin & Yi, 1997; Wilton et al., 2003), 학업

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체가 매우 드문

실정인데, 지금까지 유학생의 문화적응(김현, 

유성경. 2007; 박영숙 등, 2002; 백일민, 2011; 

최슬비나, 2011), 유학생의 문화진입스트레스

(이승종, 1995), 조기유학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에 대한 몇몇 연구(권미경 등, 2010; 

이수연, 2009a; 이수연, 2009b)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서구국가의 경

우 현지인과 외모가 많이 다른 한국인을 포

함한 아시아계 이주민들은 문화적 이질감과

소외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조

인주, 2010), 영어를 사용하는 서구문화권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은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경우 학

생과 이(異)문화 진입자로서의 이중 정체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Furnham 등(1986)의

제안을 받아들여, 영어권에 유학하는 유학생

들의 인구학적 변인뿐만 아니라 학업스트레스

와 타 문화인으로 경험하는 문화진입스트레스

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심리적 적응을 심리적 안녕감, 삶

의 만족, 우울, 불안으로 나누어 살핌으로써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가 이들 적

응지표 각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

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유학생 중,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

질랜드에서 학업 중인 학부, 석⋅박사과정 남

녀 유학생 21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12월 29일부터 3월 20일 까지였다. 배포된 설

문지 중 19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회

수된 설문지 중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

해 만 18세 이하의 유학생, 만 35세 이상의

유학생, 이민자, 중학교 이전의 조기유학생 등

41명을 제외시키고, 최종 152명의 자료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

문, 동의서와 연구 설문지가 포함되었고 설문

지의 배포 및 수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첫 번째 방식은 설문지를 현지조사원에

게 메일로 발송하고 현지조사원이 연구에 동

의하는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여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고, 두 번째 방식은 연구자가 아는 유학생에

게 직접 설문지를 메일로 발송하고 스노우볼

방식으로 설문조사하여 메일로 회신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식은 방학 중 일시 귀국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한 후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는 것이었고 네 번째

방식은 캐나다와 미국의 종교기관, 한인학생

회장에게 메일을 발송한 후 설문지를 메일이

나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설문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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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에 걸린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이며, 조사원

과 참여자 대표, 참여자의 부모에게 소정의

선물을 위임하여 각각 답례하였다.

측정도구

인구학적 변인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과 연령, 결혼 여

부1), 유학 지역, 유학 기간, 경제만족도와 건

강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경제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

다’, ‘매우 만족한다’의 5점 척도로, 건강만족

도는 ‘매우 건강하지 않다’, ‘불만족하다’, ‘보

통이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의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학업스트레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겪는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Martínez, Pinto, 

Salanova와 Bakker(2002)가 개발한 MBI-S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소진, 냉소주위, 효

능감의 3개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소진은 공부

로 인해 지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냉소

주의는 공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며, 효능감은 학업성취에 대한 능력지

각과 관련된 내용이다. 각 문항들에 대해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척도 상에서 답하도록 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1) 본 연구참여자 중에는 석박사 과정생도 있어 결
혼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87이었다.

문화진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해외유학생들이 타 문화인

으로 경험하는 문화진입스트레스를 측정하

기 위해서 Sandhu 등(1994)이 개발한 ASSIS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를 이승종(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문화진입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

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에서 겪게 되는 심리, 사회적 갈등을 총 36문

항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문화진입스트

레스의 7가지 하위 요인들은 ‘지각된 차별

감’, ‘향수병’, ‘지각된 미워함’, ‘두려움’, ‘변

화와 문화충격’, ‘죄책감’ 및 ‘기타(사회적 고

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 문제)’이다. 각 문

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진입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95였다.

심리적 안녕감

Ryff(1989)가 개발한 PWBS(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를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축

약판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자아수용, 긍정

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의 6개 하위차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5점)의 5

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83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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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

Diener, Emmom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

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조명

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번안, 제작

한 삶의 만족도 척도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상에서 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88이었다.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

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Depression 

Scale)의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행동․신체․인지영역에서 우울과 관련된 20

개의 증상들을 묻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지난 1주일 동안 각 증상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를 ‘극히 드물게’(1일 이하), ‘가끔’(1

∼2일), ‘자주’(3∼4일), ‘거의 대부분’(5∼7일)의

4점 척도 상에서 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83이었다.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93)가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53(Brief Symptoms 

Inventory) 중 불안을 측정하는 3문항을 활용하

였다. 각 심리증상을 최근 얼마나 경험하였는

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자주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을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는 .76이었다.

결 과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유

학지역, 유학 기간, 경제적 만족도와 건강 만

족도 수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의 성별은 남자가 67명(44.1%), 여자는 85명

(55.9%)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40명(92.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여 결혼 여

부를 변수로 활용하는 분석은 타당하지 않은

변수 빈도(비율) 변수 평균(표준편차) 95%CI

성별
남성

여성

 67(44.1)

 85(55.9)
나이 24.22(3.86) [23.66, 24.83]

결혼여부
미혼

기혼

140(92.1)

  8( 5.3)
유학기간 4.76(3.16) [4.30, 5.28]

유학지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9(38.8)

  6( 3.9)

 84(55.3)

  2( 1.3)

  1( 0.7) 

경제만족도 3.58(.85) [3.44, 3.72]

건강만족도 3.72(.88) [3.58, 3.87]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N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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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지역은 미국이 59명

(38.8%), 캐나다가 84명(55.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4.22세(표준편차 3.86세)로, 대다수의 학생이

20세에서 28세 사이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유

학 기간 평균은 4.76년(표준편차 3.16년)이었

다. 경제 만족도와 건강 만족도의 평균은 각

각 3.58(표준편차 .85)과 3.72(표준편차 .88)로

나타났다.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 스트레스의 관계

및 이들 변수와 적응지표의 관련성을 탐색하

기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학업스트레스는 문화진입스트레스(r = 

.494, ρ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

으며 긍정적 적응지표인 심리적 안녕감(r = - 

.582, ρ < .01), 삶의 만족(r = - .400, ρ < .01)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적응지표인

우울(r = .433, ρ < .01), 불안(r = .435, ρ < 

.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문화진입스트레

스도 긍정적 적응지표인 심리적 안녕감(r = - 

.497, ρ < .01)과 삶의 만족(r = - .331, ρ < 

.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적응지

표인 우울(r = .508, ρ < .01), 불안(r = .586, 

ρ < .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업스트레

스, 문화진입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우울, 불안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나이, 성별 등의 인구학적 변인들은 그 자

체로 긍정적 적응지표와 부정적 적응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

입스트레스와 상관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가 인구학

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심리적

적응지표에 대해 고유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

1 2 3 4 5 6

학업스트레스 1

문화진입스트레스 .494** 1

심리적안녕감 -.582** -.497** 1

삶의만족 -.400** -.331** .604** 1

우울 .433** .508* -.446** -.424** 1

불안 .435** .586** -.535** -.392** .569** 1

평균 2.53 2.04 3.64 3.41 1.15 1.92

표준편차 .65 .59 .46 .83 .41 .72

Cronbach's α .87 .95 .83 .88 .83 .76

*p < .05, **p < .01

주. 1. 학업스트레스, 2. 문화진입스트레스, 3. 심리적안녕감, 4. 삶의만족, 5. 우울, 6. 불안

표 2. 학업 스트레스, 문화진입 스트레스, 적응지표 간 상관 및 기술통계량 (N=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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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우울, 불안 각

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는 각 회귀 모형의 1단계에 더미 코딩을 거친

성별(0=남성, 1=여성)과 함께 연속 변수인 나

이, 유학 기간, 경제적 만족도, 건강 만족도를

투입하였고, 모형 2에는 학업스트레스를, 모형

3에는 문화진입스트레스를 투입해 각각의 고

유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때 모형 1에 비

해 모형 2의 R 제곱 변화량이 유의미하면 모

형 1의 변수들의 힘을 통제한 후에도 모형 2

의 학업스트레스가 종속변수에 대해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모형 3의 R 

제곱 변화량은 모형 1과 모형 2의 변수를 통

제한 상태에서 모형 3의 문화진입스트레스가

갖는 영향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변수

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시에 공차한계(TOL)와 분산팽창(VIF) 

값을 확인하는데, 각 회귀분석에서 변수의 공

차한계는 모두 .10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

은 모두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

과 모형 2와 모형 3의 R제곱 변화량이 유의미

하여 인구학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

서 학업스트레스의 효과가 유의미하며,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학업스트레스의 효과를 통제

한 상태에서 문화진입스트레스의 고유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에 대한 위계적 회귀 모형 3의 계수를 살펴보

면, 성별(β = .236, ρ < .001), 나이(β = .224, 

ρ < .01), 건강 만족도(β = .189, ρ < .01)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β = 

-.396, ρ < .001)와 문화진입 스트레스(β = 

-.349, ρ < .001)의 부적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예측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302 .390 3.587 .346 3.614 .323

성별 .144 .077 .154 .152 .062 .163* .221 .060  .236***

나이 .028 .010  .228** .018 .008 .152* .027 .008  .224**

유학기간 .000 .013 -.001 .005 .010 .033 .006 .010  .042

경제적 만족도 .071 .047 .130 .029 .038 .053 .034 .035  .061

건강 만족도 .090 .045 .171* .119 .036  .225** .100 .034  .189**

학업스트레스 -.414 .046 -.579*** -.283 .051  -.396***

문화진입스트레스 -.272 .057  -.348***

F=2..859* F=16.892*** F=19.884***

R2 = .090 ΔR2 = .090* R2 = .413 ΔR2 = .323*** R2 = .493 ΔR2 = .080**

주. 분산팽창요인의 확인 결과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p < .05, **p < .01, ***p < .001

표 3.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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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고, 건강 만

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

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았

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삶의 만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도

모형 2와 모형 3의 R제곱 변화량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인구학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학업스트레스의 효과

가 유의미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학업스트

레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문화진입스

트레스의 고유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나이(β = .225, ρ < .01), 경제적 만족도(β 

= .285, ρ < .001)는 삶의 만족의 증가를 가져

오고, 학업스트레스(β = -.254, ρ < .01)와 문

화진입 스트레스(β = -.220, ρ < .05)는 삶의

만족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

의 만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4

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적응 지표인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

귀분석 결과, 모형 2와 모형 3의 R제곱 변화

량이 유의미하여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

트레스의 고유한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우울

에 대한 위계적 회귀 모형 3의 계수를 살펴보

면,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β = .159, ρ < .05). 또한 학업스

트레스(β = .254, ρ < .01)와 문화진입스트레

스(β = .351, ρ < .001)는 우울 수준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였다.

불안에 대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만을 투입한 모형 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량을 갖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R 제곱 = .041, F =1.255). 

반면 모형 2와 모형 3의 R 제곱 증분이 유의

예측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652 .678 2.120 .689 2.150 .676

성별 .118 .135 .071 .127 .124 .076 .205 .126 .123

나이 .049 .018  .228** .039 .017 .179* .049 .017  .225**

유학기간 .006 .022 .021 .011 .020 .043 .013 .020 .049

경제적 만족도 .322 .081 .329*** .274 .075  .280*** .279 .074  .285***

건강 만족도 .087 .078 .092 .120 .072 .126 .098 .072 .103

학업스트레스 -.473 .092 -.370*** -.325 .108 -.254**

문화진입스트레스 -.308 .120 -.220*

F=4.754*** F=9.002*** F=8.958***

R2 = .141 ΔR2 = .141*** R2 = .273 ΔR2 = .132*** R2 = .305 ΔR2 = .032*

주. 분산팽창요인의 확인 결과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p < .05, **p < .01, ***p < .001

표 4. 삶의 만족에 대한 위계적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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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1.384 .343 .528 .337 .504 .319

성별 .197 .068 .239** .192 .061 .233** .131 .059 .159*

나이 -.009 .009 -.081 -.002 .008 -.023 -.010 .008 -.096

유학기간 .010 .011 .076 .006 .010 .050 .005 .009 .041

경제적 만족도 -.001 .041 -.002 .027 .037 .056 .023 .035 .048

건강 만족도 -.046 .039 -.099 -.065 .035 -.141 -.048 .034 -.104

학업스트레스 .276 .045 .439*** .159 .051 .254**

문화진입스트레스 .242 .057 .351***

F=2.921* F=9.208*** F=11.451***

R2 = .091 ΔR2 = .091* R2 =.277 ΔR2 = .186*** R2 = .359 ΔR2 = .082***

주. 분산팽창요인의 확인 결과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p < .05, **p < .01, ***p < .001

표 5. 우울에 대한 위계적 회귀

예측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562 .617  1.091 .615 1.031 .546

성별  .170 .122  .118  .160 .111  .111  .007 .101  .005

나이 -.013 .016 -.068 -.002 .015 -.012 -.022 .014 -.117

유학기간  .020 .020  .086  .014 .018  .061  .011 .016  .048

경제적 만족도 -.108 .074 -.129 -.061 .067 -.072 -.071 .060 -.084

건강 만족도 -.033 .071 -.040 -.065 .065 -.080 -.022 .058 -.028

학업스트레스  .474 .083  .430***  .180 .087  .164*

문화진입스트레스  .610 .097  .505***

F=1.255 F=6.765*** F=13.025***

R2 = .041 ΔR2 = .041 R2 = .220 ΔR2 = .178*** R2 = .389 ΔR2 = .169***

주. 분산팽창요인의 확인 결과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p < .05, **p < .01, ***p < .001

표 6. 불안에 대한 위계적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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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여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의

고유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불안에

대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학업스트레스(β = .164, ρ < .05)와 문

화진입스트레스(β = .505, ρ < .001)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불

안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업을 위해 외국에서 생활하

는 한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실에서 재외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

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가 유학생들

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스

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가 긍정적 적응지

표인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에는 부적 영

향을 미치고, 부정적 적응지표인 우울과 불

안에는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

한 인구학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두 스트

레스의 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학업스트레

스는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심리

적 적응지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며, 둘

째, 문화진입스트레스는 인구학적 변인과 학

업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심리적 적응지

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긍정

적 적응지표인 심리적 안녕감의 경우 인구학

적 변인 중 성별, 나이, 건강만족이 영향을 미

쳤으며, 삶의 만족의 경우에는 나이, 경제만족

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

적 적응지표인 우울의 경우,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이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

와 함께 영향을 미치지만, 불안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해보면, 우선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은데, 

남학생의 안녕감이 여학생보다 높거나(Visani 

et al., 2011), 남녀 대학생 간 차이가 없다(김

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정, 김은경, 2006; 이

흥표, 이홍석, 2006)는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

어 있다. 한편 20-6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개인적 성장 요인에서만

남성의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본 연구에서 여

성의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자신

의 성에 따른 불이익 경험을 생각하는 것이

여성의 안념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여성에 대한 특혜를 생각하게 하면 여

성들이 집단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Hogg & 

Abrams, 1988; 홍기원, 2001, 재인용)는 주장을

상기해볼 때, 미국과 캐나다에 유학 중인 여

자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남녀에 대한 평등

한 대우, 여성에 대한 배려와 특혜에 더 노출

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일

수 있다. 또한 높은 자존감은 안녕감을 예

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며(Campell, 1981; 

Wilson, 1967: 고현석 등, 2012 재인용), 서구

문화에 거주하는 아시아인 여성이 남성보다

자존감이 높고(Martinez et al., 1997), 심리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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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감의 하위요인 중 여성이 긍정적 대인관계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Ryff. 1995)는 연

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남녀 차별 없이 남성

과 여성에게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자존감이 높고 남성들보다

긍정적 대인관계에 뛰어난 여성 유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 안녕감의 남녀 차이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에 있어서 나이

의 효과는 민족정체성의 효과에 주목한 선행

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민족정체성은

자존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데, 20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나이

가 많아짐에 따라 민족정체성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hinney, 1993).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 만족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 문

제가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잠재적으로 악화시

킬 수 있다(Hayes & Lin, 1994; Wilton et al., 

2003)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경

제적 만족은 삶 만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

로 나타나 경제적 만족의 역할에 대한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Oishi, Diener, 

Lucas와 Suh(1999)의 연구에서 재정적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강한 상관을 보였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Klineberg 등(1979)과 Mori(2000)의

연구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유학생들의 스트

레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

로 만족하는 것은 유학생이 학업에만 전념하

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만족한 유학생활

을 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우울수준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우울의 성차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

들과 일치한다. 우울 증상에 대한 수많은 연

구들은 여성의 우울이 남성에 비해 높으며 여

성이 우울에 더 취약하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Radloff(1977)와 Rao(1979)의 연

구에서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보다 높은 우

울 성향을 보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들도 남자 청소년들보다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우울증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여자 청소년의 우울감이 더 높다는(계은주, 

2000; 권미경 등, 2010; 신민섭 등, 1996) 결과

를 보여주었다. 또한 아시아 이주민을 대상으

로 한 Furnham과 Shiekh(1993)의 연구에서도 여

성 아시아 이주민이 남성보다 높은 우울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변화와 과제에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므로 남성이 성

공과 실패에 대한 불안과 우울을 덜 겪는 것

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긍정적 적응지

표와는 달리 부정적 적응지표에 있어서는 우

울에서 성별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인구학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

은 우울이나 불안은 나이, 건강 수준, 경제적

수준보다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위계적 회귀분

석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문화진입스트레스

는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긍정

적 적응지표인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적응지표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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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과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의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맥

상통하는데, 선행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학

생들의 정신적인 부담이 되어 우울, 불안과

초조감 등을 유발하고(김성경, 2003; 야노 미

찌코, 2002; Arthur, 1998), 학업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학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

어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ei 

et al., 1990). Rao(1979)는 언어 유창성, 학업성

취 기대감, 이전의 학업 어려움과 학업 성취

에 대한 실패는 우울 수준과 불안 수준을 높

인다고 하였다.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

면 강의나 세미나는 좌절을 가져오고 이는 스

트레스의 근원이 되며, 자신이 토론에 기여하

지 못한다는 부적절감을 인식하게 되면 그룹

에서 비판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높은 불안감

을 느끼게 된다. 영어를 잘한다고 느끼는 유

학생일수록 불안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서한나, 2009; Yeh & Inose, 

2003). 유학생들의 언어 유창성이 낮고 학업

성취가 낮으면 학업과제 수행, 필기, 수업이해, 

에세이 작성, 시험, 발표 수업 등으로 인해 끊

임없는 탈진감에 시달리고(Koyama, 2005), 또

한 학업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인 성공적 목표

설정의 실패, 경쟁, 진로관련 스트레스(Cheong, 

Leong, & Geist, 1993), 학업 기한의 압박, 책임

감 등이 학업을 수행하려는 의지와 마찰을 일

으켜 그 결과 학업요구에 지친 감정을 느끼는

정서소진이 나타날 수 있다(McCathy et, al., 

1990; Meier, & Schmeck, 1985; 이현아, 2011 재

인용). 특히 단기간에 높은 목표를 완수해야

하는 유학생의 경우는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이승종, 1995; Abouserie, 

1994). 그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부담으

로 인해 야기되는 지나친 스트레스는 정서

소진 및 육체적 손상을 가져오고(이영복, 이

상민, 이자영, 2009;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Yuanying Jin, 이자영, 2010; Cole et al., 1980; 

Eldridge, 1960; Still, 1961; Ward, 1967), 때로

는 심리적 문제가 신체화 증상으로 전환되어

에너지 부족, 식욕부진, 두통, 불면증, 우울

증, 무력감으로 고생하거나(Mori, 2000) 불안, 

우울과 같은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Misra & 

Castillo, 2004; Mori, 2000).

본 연구에서는 문화진입스트레스가 유학생

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

인하였는데, 인구학적 변인과 학업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화진입스트레스의 설명력

이 유의하였을 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의 경

우, 문화진입스트레스의 효과가 학업스트레스

의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

화진입스트레스가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

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동양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유학생은 새로운 문화진입 과정에

서 상실을 경험하며, 갑작스러운 변화로 발생

하는 문화진입스트레스는 유학생들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Ting, 

2008). 해외대학 유학생들의 문화진입스트레

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과 사회적 불안 증

상이 나타나며(Okazaki, 2000), 문화진입스트

레스가 유학생의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

들도(Constantine et al., 2004; Sue et al., 2003; 

Uba, 1994)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두 스트레스가 부정적 적응지표

인 우울과 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침은 긍정적

적응지표인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에 부

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데, 결혼 이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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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현란(2011)의 연구에서

문화적응의 주변화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

족이 낮았고 문화통합이 될수록 삶의 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불안

의 경우 학업스트레스보다는 문화진입스트레

스의 설명력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불안

을 설명하는데 인구학적 변인들은 유의미하

지 못하였으며, 인구학적 변인과 학업스트레

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문화진입스트레스는 불

안의 18.9%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이란 목적이나 대상이 명확하

게 인식되지 않는 위협적인 상황이나 이를 적

절히 대응해나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심

리적 상태이고(김상옥, 전영자, 2013), 불안의

핵심적인 근거는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주

장(Sullivan, 1953; 김상옥 등, 2013 재인용)에

비추어볼 때,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새로운 문화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불안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사용한 문화진입스트레스 척도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미워함, 두려움, 변화

와 문화충격, 죄책감,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

신, 의사소통 문제 등을 재는 것으로 관계적

측면에서의 사회불안과 관련된 것들이 많으며, 

특히 두려움 요인은 불안 그 자체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데, 첫째, 자료수집에서 연구대상자의 표집이

편의표집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연령과 유

학기간에 있어서 편차가 컸다. 이러한 편차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좁혀서

관심 대상이 되는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기유학생이며 학부생인 경우, 장

기유학생 박사과정의 경우, 해외 생활 경험이

없는 학부유학생의 경우 등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각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유

학국가를 영어권으로 한정시켰고, 분석에 사

용된 참여자 수가 152명으로 다소 부족하였으

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표

집수를 늘리고 유학국가를 다양하게 확장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해외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문화

진입스트레스의 영향력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만을 제공했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대처

와 적응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Phinney(1993)는 민족정체성과

같은 요인이 차별을 당할 때 회복할 수 있도

록 보호 자원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성

별도 단순한 인구학적 변인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화 과정에 작용하는 역동적 구성요소일

수 있다(Valenzuela, 1999).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유학생의 스트레스와 적응의 관계에

서 민족정체성과 같은 완충요인, 성별과 같은

조절 요인 등의 중재 변인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오직 리커트

방식의 설문을 통해 유학생의 심리 상태에 접

근하였다.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연구

는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가 되었으나 유학생 표본에 대해 질적으

로 접근하여 그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질적

방법을 통해 유학생의 심리적 실체를 더 심층

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개입을 구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라 학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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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동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이 시

점에 유학생들은 현지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

언어, 학교생활, 문화, 생활방식 등 학업과 생

활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를 잘 할수록 유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덜 경험하고 학업과 문화에 적절하

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은 문화에

진입하는 과정과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

는 유학생의 성취를 방해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유학생의 학업스트레스뿐 아니라

문화진입스트레스가 유학생의 적응에 매우 중

요하며 우울과 불안에는 학업스트레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유학생이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

고 건강하며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학업을 수

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유학생활을 마치는데

도움이 되는 개입방식의 구성과 상담교육프로

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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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and acculturative stress of

Republic of Korean studying abroad on psychological adjustment

Kyung Sook Kim                    Min Hee Kim

Korea Counselling Graduat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impact of academic stress and acculturation stress experienced by overseas Republic 

of Korean students on psychological adjustment. For this purpose, the 152 female and male Korean 

students attending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were surveyed. 

Academic stress and acculturation stress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but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at demographic variables predicted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except anxiety. After controlling the demographic variables, academic stress and acculturation stress 

predicted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nxiety.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outh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Academic stress, Acculturation stress, psychological adjustment


